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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부터 국회까지…

세종시의회, 추석 맞이 민생·정책 행보 이어가

- 한가위 맞아 지역상권 살피고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정책 논의에도 힘 보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는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 전통시장

과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토론회장을 동시에 오가며 ‘민생’과 ‘정

책’이라는 두 분야를 아울러 의정 행보를 이어갔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조치원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면 대평시장을 차례로

찾아 전통시장 민심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에 나섰다.

매년 명절마다 이어져 온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민생 현장 살피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현장까지 아울러 심도 있게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명절 성수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의원별 일정을 나

누어 일부는 대평시장으로 이동해 장보기를 이어갔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로 발걸음을 옮겨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민생경제의 최전선인 전통시장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논의가 펼쳐지는

국회를 오가며, 지역의 오늘과 세종의 미래를 함께 살피고자 노력한

것이다.

안신일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과 시민들

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살피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장 곳곳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전통시

장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 역시 세종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논의 과정을 두루 살피며 세종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

안과 민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

갈 계획이다.


